One Story A Day

for Early Readers

(Book 9 for September)

1. Lemonade Stand
레모네이드 가판대
Jeannie put up her sign. It said, Lemunaid: 5 cents a glass.

Her neighbour, Mr. Brown, was walking by. He

stopped and said, “You didn’t spell lemonade right. It

should be spelled: l-e-m-o-n-a-d-e.”

지니는 간판을 세웠다.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레무네이드: 한 잔에 5센트. 이웃에 사는 브라운 씨가 지나갔다. 브라운 씨는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말했다. “레모네이드를 옳게 쓰지 않았구나. 엘-이-엠-오-엔-에이-디-이라고 써야 한단다.”
“Thank you,” said Jeannie. “I’ll write it down so I

know how to spell it in the future.”

“고맙습니다.” 지니가 말했다. “나중에 어떻게 써야 할지 알도록 적어 놓을게요.”
All morning, people stopped to tell Jeannie about her

spelling mistake. And right before leaving, they all bought

a glass of lemonade.

아침 내내,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지니에게 글자를 잘못 썼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모두 레모네이드를 한 잔씩 샀다.
A couple of hours later, Mr. Brown came back. This

time, he had a sign with him. “I saw that you have been

too busy to make a new sign. So, I made one for you,”

he told Jeannie.

두 시간 후에 브라운 씨가 돌아왔다. 이번에 브라운 씨는 간판을 하나 가지고 왔다. “네가 새 간판을 만들기에는 너무 바쁘더구나. 그래서 내가 간판을 하나 만들었다.” 브라운 씨가 지니에게 말했다.
“Thank you, Mr. Brown. Yes, it’s true that lemonade is

spelled wrong. But my sign is just right,” said Jeannie.

“고맙습니다. 브라운 씨. 맞아요. 레모네이드를 잘못 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제 간판은 이대로 딱 좋은 것 같아요.” 지니가 말했다. 
“Why?” said Mr. Brown.
“어째서?” 브라운 씨가 말했다.

“Everyone stops to tell me about the mistake,” said

Jeannie. “And then, they always buy lemonade.” Jeannie

held up a jar full of money and smiled.

“다들 그 실수에 관해 말해 주려고 걸음을 멈추잖아요.” 지니가 말했다. “그러고 나서는 항상 레모네이드를 사거든요.” 지니는 돈으로 가득한 항아리를 들어올리며 웃음을 지었다.　
2.  Teeth

치아
On Monday, Amy bit into some corn. “Ouch!” she said.

Her tooth felt strange.
월요일에 에이미는 옥수수를 베어 물었다. “아얏!” 에이미는 말했다. 이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On Tuesday, Amy bit into an apple. “Ouch!” she said.

Her tooth felt wiggly.
화요일에 에이미는 사과를 베어 물었다. “아얏!” 에이미는 말했다. 이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On Wednesday, Amy bit into a piece of cheese. “Ouch!”

she said. “My tooth is loose!” She had heard about kids

losing their teeth and she didn’t like the way it sounded.

She wanted to keep all of her teeth.
수요일에 에이미는 치즈 한 조각을 베어 물었다. “아얏!” 에이미가 말했다. “이가 흔들거려!” 에이미는 이가 빠진 아이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에이미는 이를 모두 그대로 갖고 싶었다.

On Thursday, she was careful. So, she

ate yogurt, oatmeal, and pudding. It

worked. She didn’t lose any of her　teeth.

화요일에 에이미는 조심을 했다. 그래서, 요구르트, 오트밀, 그리고 푸딩을 먹었다. 그건 효과가 있었다. 에이미는 이가 빠지지 않았다.
On Friday, her mom　made pizza for dinner.

She poked the pizza. It　felt soft enough, so she

bit into a slice. “Ouch!”　she cried. Her tooth had

fallen out!

금요일에 엄마가 저녁으로 피자를 만들어 주셨다. 에이미는 피자를 찔러 보았다. 피자는 꽤 부드러워 보여서 에이미는 한 조각 베어 물었다. “아얏!” 에이미는 소리질렀다. 이가 빠져 나왔다!
That night, Amy put her tooth　under her pillow. In the morning,

her tooth was gone. But, in its place was a coin!

그날 밤, 에이미는 이를 베개 밑에 두었다. 아침에, 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는 동전이 하나 있었다!
On Saturday, Amy ate corn on the cob, an apple, a

piece of cheese, and pizza. She wanted to lose more

teeth! 
토요일에 에이미는 옥수수, 사과, 치즈 한 조각, 그리고 피자를 먹었다. 에이미는 이가 더 빠지기를 바랐다. 
3.  The Boy Who Cares
걱정을 한 소년
Sandy is seven years old. Recently, his mom noticed

that Sandy worries about things a lot.

샌디는 일곱 살이다. 최근 엄마는 샌디가 무언가에 관해 무척 걱정을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Every night before bed, Sandy’s mom fills the bathtub

for her son to take a bath. She used to fill it more than

half full so that he could enjoy his hot bath.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샌디의 엄마는 아들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목욕물을 받으신다. 엄마는 샌디가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욕조를 절반 넘게 채우신다. 
But now, Sandy asks his mom to shut off the tap

when the tub is only one third full.

그렇지만 지금 샌디는 욕조가 겨우 3분의 1밖에 차지 않았는데 엄마에게 수도꼭지를 잠그시라고 말씀드린다.
Why? Sandy tells his mom that it is not easy for water

to come to the tap. He doesn’t want to waste any.

He says, “Our teacher said that many people have

trouble getting drinking water. Some kids walk miles to

fetch water.”
어째서? 샌디는 엄마에게 물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 드린다. 샌디는 물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을 얻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어떤 아이들은 물을 가져 오려고 몇 마일이나 걷는대요.”
Mom is moved by her little son. She tells her friends,

“Sandy is only seven, but he thinks about how to solve

problems in the world.”

엄마는 어린 아들에게 감동을 받았다. 엄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샌디는 겨우 일곱 살이지만 세상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생각을 한단다.”
She then adds, “Shouldn’t we all do our share to save

this planet? We should not let our children worry all the

time.”

그러고 나서 엄마는 덧붙인다. “우리는 모두 이 행성을 살리기 위해 우리 몫을 해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늘 걱정을 하게 해서는 안 돼.”
Yes. They all agree..

그렇다. 친구들은 모두 동의한다.
4. Car Keys
자동차 열쇠들
One day, Freddy came to his father and asked, “Dad,

may I borrow your car keys?”

어느 날, 프레디는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다. “아빠, 아빠 자동차 열쇠를 빌려주실 수 있어요?”
“I don’t think so!” answered his father. “You’re not

ready to drive yet.”

“안 될 것 같은데!” 아버지가 대답하셨다. “너는 아직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단다.”
Freddy laughed. “Mom locked the car. I just need to

get my baseball glove from the front seat.”

프레디가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가 자동차를 잠그셨어요. 저는 그냥 앞좌석에서 제 야구 글러브를 꺼내야 해서 그래요.”
“I see. Here you go,” said Dad. “Just don’t try to drive.”

“Thanks,” said Freddy. “I’ll bring them right back.”

“알겠다. 여기 있다.” 아빠가 말씀하셨다. “운전을 하려고만 하지 마라.”
“고맙습니다.” 프레디가 말했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A couple of minutes later, Freddy got his glove and

started walking back. Suddenly, the car

started moving. Freddy raced after it, unlocked

the door and grabbed the emergency break. The car

stopped rolling.

2분 후에, 프레디는 장갑을 꺼내고 도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갑자기,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프레디는 뒤쫓아 달려가서 문을 열고 비상용 브레이크를 움켜쥐었다. 자동차는 굴러 가기를 멈추었다. 
Dad came running out of the house. “What did you

do?” he asked.

아빠가 집에서 달려나오셨다. “뭘 한 게냐?” 아빠가 물으셨다.
“I must have hit something while I was getting my

glove,” answered Freddy. “I’m sorry. I didn’t mean to

drive the car.”

“아마 장갑을 꺼내다가 뭘 잘못 건드렸나 봐요.” 프레디가 대답했다. “죄송해요. 차를 운전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I know,” said Dad. “Accidents happen. I’m glad you

acted quickly. But, next time you kids want something

from the car, I’ll get it for you. That made me age way

too fast and I can’t afford to do that!”
“안다.” 아빠가 말씀하셨다. “사고는 일어나게 마련이지. 네가 재빨리 행동해서 기쁘다. 그렇지만 다음 번에 너희 아이들이 차에서 뭔가가 필요할 때는 내가 대신 가져다 주마. 이번에 십 년 감수했는데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구나!”

5. Red Wolves
붉은 늑대들
Red wolves are the smallest wolves in the world. They

are only about 26 inches tall at the shoulder.

붉은 늑대들은 세계에서 가장 영리한 늑대들입니다. 이 늑대들은 어깨 높이가 겨우 26인치밖에 안 됩니다.
Red wolves live in packs of five to eight. A pack is made

up of a father wolf, a mother wolf, and their children.

붉은 늑대들은 다섯에서 여덟 마리가 한 무리를 지어 삽니다. 한 무리는 아빠 늑대, 엄마 늑대, 그리고 아이들로 이루어집니다
The pack lives and hunts together. They hunt for

small animals to eat, like rabbits and rodents. They eat

insects and berries too.

그 무리는 함께 살고 함께 사냥합니다. 토끼와 설치류 같은 작은 동물들을 먹기 위해 사냥합니다. 곤충들과 산딸기들도 먹습니다.
Red wolves in a pack communicate in many different

ways. They make noises and bark. They make faces

and use body language as well.

한 무리의 붉은 늑대들은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소리를 내고 짖습니다. 표정을 짓고 몸짓 언어도 사용합니다.
One time, red wolves lived all over the southeastern

United States. But thirty years ago, they almost

disappeared completely.
옛날에는 붉은 늑대들이 미국 남동부 전체에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30년 전에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Then, in 1980, twenty red wolves were found in the

wild and taken to a safe place. There, they were able

to have babies and increase their numbers.

그러고 나서 1980년에 20마리의 붉은 늑대들이 야생에서 발견되어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거기서 그 늑대들은 아기를 낳고 수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Now, there are over one hundred red wolves living in the wild..
이제는 야생에서 사는 붉은 늑대들이 100마리가 넘습니다.

6. Family Tree
가계도
Mom was drawing a picture. “What are you drawing?”

asked Barbara, looking over her mother’s shoulder.

엄마는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그리고 계세요?” 바버라가 엄마의 어깨를 넘겨다 보며 물었습니다.”
“This is our family tree,” answered her mother. “It

shows you, your sister and brother, Dad, and me. It also

shows our parents, their parents and others from long

ago.”

“우리 가계도란다.”엄마가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너와 네 언니와 오빠, 아빠, 그리고 나를 보여 주지. 또한 우리 부모님과 그 분들의 부모님들과 오래전에 살았던 다른 분들도 보여 준단다.” 
“That’s neat!” said Barbara. “Who is Olive Willard?”

she asked, pointing to a name.

“그거 좋네요!” 바버라가 말했습니다. “올리브 윌라드가 누구예요?” 바버라는 한 이름을 손가락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That’s Grandma Olive,” answered Mom.

“But I thought her name was Olive Flanders,” said Barbara.

“그분은 올리브 할머니시란다.”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할머니의 성함이 올리브 플랜더스인 줄 알았는데요.” 바버라가 말했습니다.

“Before she married Grandpa Clint, her name was Olive Willard,” answered Mom. “Look here. Here is my name. My name used to be Flanders.”

“할머니가 클린트 할아버지와 결혼하시기 전 이름은 올리브 윌라드였단다.” 엄마가 대답하셨습니다. “여기를 보렴. 여기 내 이름이 있단다. 내 이름은 플랜더스였지.”
“It seems strange to think that you weren’t always

you, but someone else,” said Barbara. Her mother laughed.
“엄마가 항상 엄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니 이상한 것 같아요.” 바버라는 말했습니다. 엄마는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7. The Father of South America
남아메리카의 아버지
Imagine being so famous that a country is named after

you?

여러분이 너무나 유명해서 어떤 나라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붙는다면 어떨지 상상이 가는가?
Well, about 200 years ago, there lived a man who was

called the “father of South America”.

음, 약 200년 전에, “남아메리카의 아버지”라고 불린 한 남자가 살았다.
His name was Simon Bolivar. He was born in South

America in 1783.

그 사람의 이름은 사이몬 볼리바였다. 그 사람은 1783년에 남아메리카에서 태어났다.
Back then, Spain ruled South America. Most people in

South America did not like this. Simon was one of those

people. So he led small groups of men to fight against

the Spanish armies.

그 당시에 스페인은 남아메리카를 지배했다. 남아메리카에 사는 대다수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사이몬도 그 사람들 중 하나였다. 그래서 조그만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스페인 군과 맞서 싸웠다. 
People called him “El Liberator”. That means someone

who makes people free.

사람들은 그 남자를 “엘 리베라토르”라고 불렀다. 그것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He helped to free Colombia, Venezuela, Peru, Ecuador

and... Bolivia!

그 사람은 콜럼비아, 베네수엘라, 페루, 에콰도르 그리고... 볼리비아를 해방하는 데 한몫을 했다! 

That’s right, the country of Bolivia is named after Simon Bolivar. I wonder how many other countries are named after people?
그렇다, 볼리비아라는 나라는 사이몬 볼리바르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다른 나라가 몇 나라나 있을지 궁금하다.
8. Dark or Light—It’s Amazing

어둡거나 밝거나—놀라워요
We all know what organs are. Things like the heart,

lungs and kidneys are all organs. But, do you know what

is the biggest organ of all?

우리는 모두 장기가 무엇인지 안다. 심장, 폐, 신장 같은 것들은 모두 장기들이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개중 가장 큰 장기가 무엇인지 아는가?
Here are some hints. It can be very dark or it can be

very light. It can be very smooth or very rough.

여기 몇 가지 실마리가 있다. 그것은 매우 어둡거나 매우 밝을 수 있다. 그것은 매우 부드럽거나 매우 거칠 수 있다.
That’s right — it’s skin!

맞다. 그것은 피부이다!
Our skin is an amazing thing. Imagine if scientists

could invent something that could heal itself? That’s

exactly what skin does!

우리 피부는 놀라운 것이다. 과학자들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명한다면 어떨까 상상해 보라. 그것이 바로 피부가 하는 일이다!
Adults have more than 11 miles of blood vessels in

their skin! Those blood vessels help to keep skin warm or

to cool it down. In fact, on a hot summer day, a person can

sweat as much as 3 gallons.

성인들은 피부에 11마일도 넘는 혈관을 가지고 있다! 그 혈관들은 피부를 따뜻하게 유지하거나 피부를 식히도록 돕는다. 사실, 더운 여름날 하루에 한 사람이 땀을 3갤런이나 흘릴 수 있다.
The reason why there are different colours of skin is

pigment. The more pigment you have in your skin, the darker it is.

피부의 색깔이 다양한 이유는 색소 때문이다. 피부에 색소가 많을수록 피부는 더 어둡다.
So, take care of your skin. Remember, you are going to need

it for a long time!
그러니 여러분의 피부를 잘 보호하자. 기억하자. 여러분은 피부가 오랫동안 필요할 테니까!
9. Race Car

경주용 차
Billy loves cars. So does his brother Jeff. One day, Billy

saw his brother working on something. He was curious.

빌리는 자동차를 매우 좋아한다. 빌리의 형인 제프도 마찬가지다. 어느 날, 빌리는 형이 무언가를 가지고 일하는 것을 보았다. 빌리는 궁금해졌다.
“What are you building?” asked Billy.

“A race car,” answered Jeff. “One that’s big enough

for me to get into.”

“무얼 만드는 거야?” 빌리가 물었다.
“경주용 자동차.” 제프가 대답했다. “내가 들어가기 충분할 만큼 큰 것.”

“Can I help? Then, we can share it!” said Billy. Jeff

agreed. It would be fun to have someone to build his

race car with. And so, the two boys got to work.

“나도 도와도 돼? 그러면 같이 가질 수 있잖아!” 빌리가 말했다. 제프는 동의했다. 경주용 자동차를 함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재미있을 테니까. 그리하여, 두 소년은 일하기 시작했다.
They worked hard. Mrs. Smith from next door saw

what they were doing. She gave them an old baby carriage.

두 아이는 열심히 일했다. 옆집의 스미스 부인은 아이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았다. 스미스 부인은 아이들에게 헌 유모차를 주었다. 
“The wheels on this are still good,” she said. “Maybe

you can use them.”

“바퀴는 아직 쓸 만하단다.” 부인은 말씀하셨다. “어쩌면 너희가 사용할 수도 있을 게야.”
The boys worked even harder. Soon, it was finished—

a very nice race car!
아이들은 더욱 열심히 일했다. 곧 그것은 완성되었다. 아주 좋은 경주용 자동차였다!

When their father came home from work, he smiled as

he saw the car. Then, he brought out some more wood

and wheels. “If you build two, then you can race each

other.”

아버지가 일터에서 집에 오셔서 그 차를 보고는 웃음을 지으셨다. 그러고 나서 나무와 바퀴를 더 가져 오셨다. “두 대를 만들면 서로 경주를 할 수도 있지.”
Soon, the boys had two race cars.

곧 두 아이는 두 개의 경주용 차를 가지게 되었다.
They were ready to race each other in　their own cars!

두 아이는 각자 자기 차를 타고 경주를 할 준비가 되었다!
10.  Henry Ford
헨리 포드
Henry Ford was a man who truly changed the world.

헨리 포드는 진정 세계를 바꾼 남자였습니다. 
He was born on July 30, 1863. He grew up on a

farm in Michigan in the United States. When he was old

enough, he left his family’s farm and moved to Detroit to

start living his dream.
헨리 포드는 1863년 7월 30일에 태어났습니다. 미국에 있는 미시건 주의 한 농장에서 자라났습니다. 충분히 나이가 들자 가족의 농장을 떠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디트로이트 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Mr. Ford wanted to make cars.

포드 씨는 자동차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In 1903, Mr. Ford started the Ford Motor Company. At

that time, the company was only able to make a few cars

each day.
1903년에 포드 씨는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회사는 유일하게 매일 몇 대씩 차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회사였습니다.
In 1908, Mr. Ford made the Model T. Everyone loved

it! However, Mr. Ford could not make the Model T cars

fast enough to meet the high demand.

1908년에 포드 씨는 T모델이라는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그 차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포드 씨는 모델 T 자동차들을 높은 수요에 맞도록 충분히 빨리 만들지 못했습니다.
In 1913, Mr. Ford changed the way his company made

cars. He decided to make a moving assembly line. The

workers stayed in one place while the car parts moved

on a conveyor belt. This lowered both the time it took to

make the cars and the costs.

1913년에 포드 씨는 회사에서 차를 만드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포드 씨는 움직이는 조립 라인을 만들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동안 자동차 부품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를 만드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낮춰 주었습니다.  
Today, Henry Ford’s great idea lives on. Assembly

lines like his are still being used by many companies all

over the world. Mr. Ford truly was an amazing man!

오늘날, 헨리 포드의 위대한 생각은 계속 살아남아 있습니다. 포드 씨의 것과 같은 조립 라인들은 전 세계의 많은 회사들에 의해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드 씨는 진정 놀라운 남자였습니다!
11.  Busy As a...
벌처럼 바쁜
Have you ever noticed a little creature called the bee? What

an amazing insect.

여러분은 벌이라는 작은 생물을 눈여겨 본 적이 있는가? 얼마나 놀라운 곤충인지.
Bees have little feet and big round eyes. They are yellow and black. You see them buzzing around sweet-smelling flowers everywhere.

벌들은 조그만 발과 크고 둥근 눈을 가졌다. 벌들은 노란색과 검은 색이다. 여러분은 벌들이 온 세상의 달콤한 향기가 나는 꽃들 주변을 붕붕대는 것을 본다.
Scientists say that bees are really important. If we did not have bees, there would be no food on earth.

과학자들은 벌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한다. 벌이 없다면 지구상에는 음식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Bees have a short life. They live only about a month, but in that time they fly up to 14 kilometres from their nest, searching for food.

벌들은 수명이 짧다. 겨우 한 달밖에 살지 못하지만, 그 시간에 벌들은 음식을 찾아 둥지에서 최고 14킬로미터까지 날아간다.
What are they looking for? Worker bees are looking for sweet nectar, which they find on flowers. Then they bring it back to the nest for the queen bee.

벌들을 무엇을 찾아 다닐까? 일벌들은 달콤한 넥타를 찾아 다니는데, 넥타는 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고 나면 벌들은 여왕벌을 위해 넥타를 둥지로 가져온다.
The queen bee lays about 1,500 eggs each day. During her three or four year lifetime, one beehive can have 40,000 to

60,000 bees!

여왕벌은 매일 약 1500마리의 알을 낳는다. 여왕벌의 수명인 3년이나 4년 동안, 한 벌집에는 4만에서 6만 마리의 벌이 있을 수 있다!
Have you ever been chased by an angry bee? Well, just remember: a bee can fly about 25 kilometres an hour. Most likely, you will

never be able to outrun a bee!

여러분은 화난 벌에게 쫓겨 본 적이 있는가? 음, 이것을 기억하자. 벌은 한 시간에 약 25킬로미터나 날 수 있다. 여러분은 절대로 벌을 따돌리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So don’t be afraid of bees. Just let them do their work. They never

stop working. That’s why people say “busy as a bee”.
그러니 벌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냥 벌들이 자기들 일을 하게 놓아 두자. 벌들은 절대로 일을 멈추지 않는다. 그것이 사람들이 “벌처럼 바쁘다”라고 말하는 이유다.
12. Stand up Straight and Tall

몸을 쭉 펴고 일어서라
We do not usually think about our feet. They are just

there under our legs. Most days, we put socks and

shoes on our feet. Some days, we even go barefoot.

우리는 보통 우리 발에 관해 생각하지 않는다. 발은 그냥 우리 다리 아래에 있다. 보통 우리는 발에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는다. 어떤 날이면 심지어 맨발로 다니기도 한다.
But our feet are very important. Why? Think about it.

What do you walk on? You walk on your feet, of course.

They carry all your weight. If you did not have feet, you

would not be able to walk.

그렇지만 우리 발은 매우 중요하다. 어째서? 생각해 보자. 여러분은 무엇으로 걷는가? 당연히 여러분은 발로 걷는다. 발은 여러분의 모든 무게를 지탱한다. 만약 발이 없다면 여러분은 걸을 수 없을 것이다.
What about your toes? Well, they are

the most important part of your feet.

Your big toes carry nearly half of your

total weight. The other eight　toes carry

about one quarter of your weight.

여러분의 발가락은 어떤가? 음, 발가락은 여러분 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엄지발가락은 여러분의 전체 체중의 거의 절반을 지탱한다. 다른 여덟 발가락들은 여러분 체중의 약 4분의 1을 지탱한다. 
Your two heels carry the rest.
여러분의 두 뒤꿈치가 그 나머지를 지탱한다.

One more thing: if you did not have toes, you would

fall over when you tried to stand. Toes give you balance.
한 가지가 더 있다: 발가락이 없다면 여러분은 일어서려고 할 때 넘어지고 말 것이다. 발가락은 여러분이 균형을 잡게 해 준다.

　
So, take care of your feet. Treat them well. You only

get two to last a whole lifetime. And you will walk many

thousands of kilometres on them.
그러니 여러분의 발을 잘 보살펴라. 잘 대우해라. 여러분은 평생 동안 그 두 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발들로 수천수십만 킬로미터를 걸어야 할 것이다.

13. 27 Needles

27개의 바늘들
One day, Sam was walking his dog Homer in a field. He

threw a ball for the dog to run after and bring back.

어느 날, 샘은 개인 호머를 들판에서 산책시키고 있었다. 샘은 공을 던져서 개가 달려가서 가져오게 했다.
But, the ball went far into some bushes.

Homer ran to get the ball. But he was gone

in the bushes for a long time.

그렇지만 공은 멀리 풀숲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호머는 공을 잡으려고 달렸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풀숲 속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Sam started to worry. He　called and called, but he

couldn’t see Homer anywhere.

샘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샘은 부르고 또 불렀지만, 아무 데서도 호머를 볼 수가 없었다.
So, Sam went　deep inside the bushes

to look for his dog.

그래서 샘은 개를 찾으려고 그 풀숲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All of a sudden, he was face to face with a porcupine.

Homer, being a very friendly dog, tried to sniff the

porcupine. But the fearful animal turned his back and

pushed its needles into poor Homer’s face.
갑자기, 샘은 고슴도치와 딱 마주쳤다. 무척 붙임성이 좋은 호머는 그 고슴도치의 냄새를 맡으려고 했다. 그렇지만 겁에 질린 그 동물은 등을 돌리고 그 바늘들을 딱한 호머의 얼굴에 밀어붙였다.
Homer let out a terrible howl and ran away.

After that, Sam had to take his dog to the vet. Homer

got 27 needles removed from his nose and face.

호머는 끔찍한 울음소리를 내며 도망쳤다. 그 후에, 샘은 개를 동물병원에 데려가야 했다. 호머는 코와 얼굴에서 27개의 바늘을 뽑았다.
Poor Homer learned a big lesson that day. Never get

too close to a porcupine—especially a scared one!
딱한 호머는 그 날 큰 교훈을 배웠다. 절대로 고슴도치에게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특히 겁 먹은 고슴도치에게는!
14. Baby Bird

아기 새
“Look!”cried Julie. “It’s a baby bird!”

“봐봐!” 줄리가 외쳤다. “아기 새가 있어!”
The other children looked. There, on the ground in front of them, was a tiny bird. “It must have fallen out of its nest,” said Richard, pointing up at a tree nearby.

다른 아이들이 보았다. 거기에, 아이들 앞의 땅 위에 조그만 새가 있었다. “틀림없이 둥지에서 떨어졌을 거야.” 리처드가 근처의 나무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What should we do?” asked Flora. “If we just leave it there, a cat might eat it.”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플로라가 물었다. “그냥 저기에 놓아 두면 고양이가 잡아먹을지도 몰라.”
“Let’s ask Dad what to do,” said Richard.
“아빠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쭈어 보자.” 리처드가 말했다.

　
Julie ran to get Dad while the other children watched over the baby bird.　Dad brought his ladder to the　tree. He held the ladder while　Julie climbed up and put the　baby bird back in the nest.

줄리는 다른 아이들이 그 아기 새를 지켜보는 동안 아빠한테 달려갔다. 아빠는 나무로 사다리를 가져 가셨다. 아빠는 줄리가 올라가서 아기 새를 둥지에 도로 올려 놓는 동안 사다리를 잡고 계셨다.
“Julie was the one who　found the bird, so she should be the one to put it back,” said Dad.

“줄리가 그 새를 발견한 사람이니까, 그걸 돌려 놓는 사람이 되어야지.” 아빠가 말씀하셨다.
The children and their father were all happy that the baby bird was safely back home.
아이들과 아버지는 아기 새가 안전히 집으로 돌아가서 모두 기뻤다. 
15. Ants in My Pants
내 바지 속 개미들
One day, while I was playing baseball, I slid onto

second base and hurt my leg. I lay on the ground in

pain.

어느 날, 야구를 하던 중에 나는 2루로 미끄러져 들어가다가 다리를 다쳤다. 나는 아파서 땅에 뒹굴었다.
Suddenly, I felt a sting on my leg. I looked and saw

hundreds of ants crawling all over me. I was lying on an

anthill! I panicked and pulled my pants off, trying to get

the ants off me.

갑자기 나는 다리에 따끔함을 느꼈다. 보았더니 수백 마리의 개미가 내 위를 온통 기어 오르고 있었다. 나는 개미집 위에 누워 있었다! 나는 당황해서 개미를 떼어 버리려고 하면서 바지를 벗었다.
Of course, everyone laughed at me. I sat down and

felt very silly. I even got mad at the ants.

당연히 다들 나를 비웃었다. 나는 주저 앉아서 무척 바보가 된 기분을 느꼈다. 나는 개미들에게도 화가 났다.
Then, I felt something on my arm. It was one last ant.

I was just about to slap my hand down on it when I took

a closer look.

그러고 나서 팔에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것은 마지막 남은 개미 한 마리였다. 나는 막 찰싹 때리려는 참에 그 개미를 더 자세히 보았다.
Here was this little creature looking up at me. I

thought, “It didn’t do anything to me. I was the one who

charged into its home!”

여기에 이 작은 생물이 나를 올려다 보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개미는 나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내가 개미의 집을 공격한 사람이야!”
I lowered my elbow to the ground and said, “You go.”

The ant ran off to his life at the anthill.
나는 팔꿈치를 땅에 내리고 이렇게 말했다. “가렴.” 개미는 개미집으로 달려가 목숨을 구했다.
16. The Race
경주
Beetle was very fast and he loved showing off. One

day, he challenged every other bug in the forest to a

race.

딱정벌레는 무척 빠르고 자랑하기를 좋아했다. 어느 날, 딱정벌레는 숲에 있는 모든 다른 벌레들에게 경주를 하자고 도전했다.

Ants, grasshoppers, spiders, and one caterpillar lined

up at the starting line. They waited a long time for Beetle

to line up for the race.

개미, 메뚜기, 거미, 그리고 애벌레 하나가 출발선에 섰다. 벌레들은 딱정벌레가 경주를 하기 위해 출발선에 서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He could not stop bragging about how fast he was to

all the other bugs that came to watch.

딱정벌레는 보러 온 다른 모든 벌레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빠른지 으스대며 자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By the time the race finally started, the caterpillar had turned into a cocoon right on the starting line.

경주가 마침내 시작되었을 때, 애벌레는 바로 출발선에서 고치가 되어 버렸다.
Soon, the race was over and Beetle had won. He

laughed and laughed at the poor caterpillar stuck on the

starting line.

곧, 경주는 끝났고 딱정벌레가 이겼다. 딱정벌레는 출발선에서 꼼짝 못 하고 있는 딱한 애벌레를 비웃고 또 비웃었다.
He loved making fun of the caterpillar. So he said,

“Hey, Caterpillar! Let’s race again!”

딱정벌레는 그 애벌레를 놀리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어이, 애벌레! 우리 다시 경주하자!”
“Ready. Set. Go!” Beetle was off like a bullet, heading

straight for the finish line and laughing the whole way.

“제자리에, 준비, 땅!” 딱정벌레는 총알처럼 출발해 곧장 결승선을 향하면서 내내 웃어 댔다.
Suddenly, a moth with wings as white

as snow broke out of the cocoon.

갑자기, 눈처럼 하얀 날개를 단 나방이 고치를 깨고 나왔다.
It flew past Beetle and won the

race!　
그것은 딱정벌레를 날아서 지나 경주를 이겼다!
17. Many Hands Make A Home (Ⅰ)

여러 사람의 손으로 집을 만들다 (Ⅰ)

Sara comes from a big family. They live a small

apartment. Sara’s dad works hard. But he doesn’t make

enough money to buy a house.

세라의 집은 대가족이다. 세러의 가족은 조그만 아파트에 산다. 세러의 아빠는 열심히 일하신다. 그렇지만 집을 사기에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신다.
Sara had a dream. She dreamed that one day, her

family would have their own home. It seemed that this

would never happen. But Sara’s friend Jenny wanted to

help.

세러는 꿈이 있었다. 세러는 어느 날 가족이 집을 갖게 되는 꿈을 꾸었다. 이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렇지만 세러의 친구인 제니는 도와주고 싶었다.
Jenny heard about a program called Houses for People.

Many people get together and help to build a house for a

family in need. They work for free. Local businesses buy

wood and materials to build the house.

제니는 ‘사람들을 위한 집’이라는 프로그램 이야기를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형편이 어려운 가족을 위한 집을 짓는 데 도움을 주었다. 사람들은 무료로 일했다. 지역 기업들이 그 집들을 짓기 위한 나무와 재료를 사 주었다.
Anyone can help. It doesn’t matter if you don’t have

skills or experience building houses. There is always

something to do. Jenny told Sara about the program. Her

family applied.
누구나 도울 수 있다. 여러분이 집을 짓는 기술이나 경험이 없어도 상관 없다. 늘 뭔가 할 일이 있다. 제니는 세러에게 그 프로그램에 관해 말했다. 세러의 가족은 지원을 했다.
And guess what? They were accepted! Everyone

waited anxiously for the work to begin.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합격했다! 모두가 일이 시작되기를 조바심 내며 기다렸다.

18. Many Hands Make A Home (Ⅱ)

여러 사람의 손으로 집을 만들다 (Ⅱ)
After a long winter of waiting, Sara’s family found a

place to build their new home. On June 1, everything

was ready.

긴 기다림의 겨울이 지나고, 세러의 가족은 새 집을 지을 장소를 찾아냈다. 6월 1일에 모든 준비가 끝났다.
It was early Saturday morning. More than thirty people

showed up. They brought tools and food. People worked

hard all day. You could hear the sound of hammers and

saws everywhere.
이른 토요일 아침에 30명도 더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도구와 먹을 것을 가져왔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고되게 일했다. 사방에서 망치와 톱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Jenny and Sara came to help too. They could not

believe how many people had come to help.

제니와 세러도 도우러 왔다. 두 아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러 왔는지 믿을 수 없었다.
At the end of the weekend, the new house was well

under way. It was a good beginning. Over the next three

weeks, it was slowly built.

주말이 끝날 무렵에는 새 집이 순조롭게 지어지고 있었다. 시작이 좋았다. 집은 그 후로 3주에 걸쳐 서서히 지어졌다.
Finally, the big day came. Where once only a dream

stood, there was now a small new house with pretty red

and orange paint.
마지막으로, 중요한 날이 왔다. 한 때는 꿈만이 서 있던 자리에, 이제는 예쁜 빨강과 노란 색으로 페인트칠 된 작은 새 집이 서 있었다.
19. Where Is David?

데이비드는 어디 있지?

David’s mom always wants her son to be the best at

everything in school.

데이비드의 엄마는 아들이 늘 학교에서 모든 것에 최고가 되기를 원하신다.
One day, she had to go on a business trip. So, she

sent her son to stay with her friend. Before she left, she

told her friend to remind David to study for an important

test.

어느 날, 엄마는 출장을 가셔야 했다. 그래서 그 동안 친구네 집에서 지내도록 아들을 보내셨다. 출발하시기 전에 엄마는 친구에게 데이비드가 중요한 시험을 위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라고 말씀하셨다.
A week later, David’s mom came back, eager to see

her son. But David wasn’t in his room.

일주일 후에, 데이비드의 엄마가 돌아와서 얼른 아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자기 방에 있지 않았다.
“That’s strange. I thought he was working on his

homework here,” said the friend. “Let’s see if he is

downstairs.”

“이상하네. 데이비드가 여기서 숙제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친구가 말했다. “아래층에 있는지 보자꾸나.”
They looked everywhere. “He can’t be far,” said her

friend. “He was here a minute ago. Let’s search the

room again.”

두 사람은 온갖 곳을 다 찾아 보았다. “그 아이는 멀리 갔을 리가 없어.” 친구가 말했다. “그 아이는 일 분 전에 여기 있었어. 우리 방을 다시 찾아 보자.”
Finally, they found David hiding in the closet.

David said that he was afraid to see his mom. He had

not done well in his test. He was afraid that his mother

would be disappointed and angry.

마침내, 두 사람은 데이비드가 벽장에 숨어 있는 것을 찾아 냈습니다. 데이비드는 엄마를 만나기가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시험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엄마가 실망하고 화를 낼까 봐 겁이 났습니다. 
Mom held her son tightly. “I’m so sorry, David. I won’t

be angry as long as you did your best,” she said. “Please

don’t hide in the closet or I’ll be very disappointed!” 

엄마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데이비드. 나는 네가 최선을 다하는 한 화를 내지 않으마.” 엄마는 말했습니다. “제발 벽장에 숨지 말렴. 아니면 엄마는 무척 실망할 테니까!”
20. A Vacation Yurt
방학 유르트
In school, we learned about the different ways people

live in the world. You know, like the kinds of houses they

live in, the food they eat and things like that.

학교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들에 관해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집의 종류, 사람들이 먹는 음식 같은 것들에 관해서요.
I found out something very interesting when we

learned about Mongolia.

우리가 몽골에 관해 배울 때 나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For thousands of years, the Mongols have been

building really unique houses. They are called yurts.

수천 년 동안, 몰골 사람들은 정말 독특한 집을 지어 왔습니다. 그 집은 유르트라고 합니다.  
Long ago, yurts were the perfect homes for

the people of Mongolia. They were easy to build.

They were also easy to move around from place

to place.

오래전에 유르트는 몽골 사람들에게 완벽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짓기 쉬웠습니다. 또한 곳곳으로 옮겨 다니기 쉬웠습니다.
Yurts were warm in the winter and cool in the summer.

Today, many Mongols still live in yurts.

유르트는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몽골 사람들이 여전히 유르트에 삽니다.
There is a big park here in Canada where you can rent

a yurt. When my family was planning our summer vacation,

I asked if we could camp out in a yurt. My mom agreed.

캐나다에는 유르트를 빌릴 수 있는 큰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여름 방학 계획을 세울 때, 나는 우리가 유르트에서 야영을 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찬동하셨습니다.
Wow, what a perfect house! As I went to sleep in the

yurt the first night, I imagined that I was a Mongol boy,

safe in my cozy family home.
우와, 얼마나 완벽한 집인가요! 첫날 밤에 유르트에서 잠자리에 들면서 나는 내가 안전하고 편안한 가족의 집에 있는 몽골 소년이라고 상상했습니다. 
21. City by the Sea

바닷가의 도시
Some cities are thousands of years old, and some cities

are young.

어떤 도시들은 나이가 수천 년이나 되고, 어떤 도시들은 나이가 젊습니다
Long ago, in 1788, England decided to send all its

bad criminals as far away as possible. So they were put

on ships and sent all the way around the world to an island.

오래전, 1788년에, 잉글랜드는 모든 나쁜 범죄자들을 가능한 한 멀리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자들은 배에 실려서 아주 멀리 있는 한 섬으로 보내졌습니다.
This island was Australia. The main city was called

Sydney.
이 섬은 오스트레일리아였습니다. 수도는 시드니라고 불렸습니다.

Hundreds of years later, Sydney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cities in the world. Millions of people live there

today. It is famous for warm weather, beautiful beaches

and an opera house.
그로부터 수백 년 후에, 시드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그곳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삽니다. 그곳은 따뜻한 날씨, 아름다운 해변과 오페라 하우스로 유명합니다.

It is surrounded by parks, rivers and many beaches.

Swimming is a favourite sport for people living in Sydney.

그 도시는 공원, 강, 그리고 많은 해변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수영은 시드니에 사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운동입니다.

Maybe one day, you will visit the city by the sea, Sydney.
어쩌면 언젠가 여러분은 바닷가에 있는 그 도시, 시드니를 방문할지도 모릅니다.

22. A Farmer, A Scientist
농부, 과학자
Everyone needs to eat. But what happens

if there is not enough food? Jimmy Brown

is only in Grade 3, but already he worries

about this problem.

모든 사람이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음식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미 브라운은 겨우 3학년이지만 이 문제에 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Jimmy’s dad told him about a great

Chinese scientist named Yuan Longping.

지미의 아빠는 지미에게 유안 롱핑이라는 위대한 중국인 과학자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Mr. Yuan thought about this problem many years

ago,” said Jimmy’s dad. “He wanted to help. So he

dedicated his life to finding a solution.”

“유안 씨는 오래전에 이 문제를 생각했단다.” 지미의 아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은 돕고 싶어 했어. 그래서 해법을 찾는 데에 자기 평생을 바쳤지.”
Mr. Yuan discovered a way to get rice plants to grow

lots and lots of rice. He came up with a “hybrid” rice

plant. Now, China can feed many people with this special

rice.

유안 씨는 벼가 아주 많은 쌀을 키우게 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혼종” 쌀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중국은 이 특별한 쌀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So, if you really want to do something, you can. Just

like Mr. Yuan, a farmer who is also a scientist,” said

Jimmy’s dad.

“그러니, 만약 네가 정말로 뭔가를 하기를 원한다면 할 수 있단다. 농부이면서 과학자이기도 한 유안 씨와 꼭 같이 말이다.” 지미의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Jimmy was happy. When he grows up, he too will do

something to help feed the people on this planet..

지미는 행복했습니다. 지미도 어른이 되면 이 지구상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할 것입니다.
23. When Teeth Become Weak

이가 약해질 때
Bob likes food. Meat, vegetables, pizza and french fries

are his favourites. He always says, “I have good strong

teeth. I can eat any food I want.”

밥은 먹을 것을 좋아합니다. 고기, 채소, 피자와 감자튀김은 밥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밥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튼튼하고 좋은 이를 가지고 있어. 내가 원하는 음식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어.”
But one day, Bob had to go to the dentist to get

braces. Two of his teeth were growing out of place.

그렇지만 어느 날, 밥은 교정기를 맞추기 위해 치과에 가야 했습니다. 밥의 이 두 개가 삐뚤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It took three hours to get it all done. Before he left,

the dentist said, “You may have trouble eating for the next few days. But don’t worry, you will be back to normal in a week.”
다 되기까지는 세 시간이 걸렸습니다. 밥이 가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며칠간은 먹는 데 힘들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걱정 마라. 일주일이면 정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Bob looked in the mirror. He looked cool! He could barely wait to

show his friends. But the next morning, Bob felt

weird. His teeth felt so weak. It was like they lost their usual

strength. He couldn’t even chew a piece of bread.

밥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밥은 멋있어 보였습니다! 친구들에게 보여 주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날 아침 밥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가 너무나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평소의 힘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밥은 심지어 빵 한 조각도 씹을 수가 없었습니다.
At lunch, while all his friends ate a variety of foods, Bob could only

eat yogurt and drink milk. He felt like an old man. “It’s not cool at

all,” said Bob to his friends. “I hate these braces!” Bob

groaned. “When I get better, I am going to have a feast

and eat all my favourite foods!” 
점심 때, 모든 친구들이 다양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밥은 오로지 요구르트만 먹고 우유만 마실 수 있었습니다. 밥은 할아버지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전혀 멋지지 않아.” 밥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교정기가 싫어!” 밥은 투덜거렸습니다. “더 좋아지면 잔치를 벌여서 내가 좋아하는 모든 음식들을 먹을 거야!”
24. Wind and Sun
바람과 태양
In school, we are learning about the environment.

Yesterday, we talked about solar energy. Solar energy

is when you catch the rays of the sun and use them to

power homes.

학교에서 우리는 환경에 관해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태양 에너지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태양 에너지는 여러분이 태양의 빛을 붙잡아서 그것을 사용해 집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We also learned about wind energy. This is when big

windmills catch the wind and turn it into electricity.

Sure, wind and solar power are really good. But it

takes a lot of money to set up a wind mill or a sun collector.

우리는 또한 풍력 에너지에 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것은 큰 풍차들이 바람을 붙잡아서 그것을 전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확실히, 풍력과 태양 에너지는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풍차나 태양 집열판을 설치하는 데는 많은 돈이 듭니다.
One day, I told my grandma about all of this. She

smiled. I know that when Grandma smiles, she has a

plan.

어느 날, 나는 할머니께 이 모든 것에 관해 말씀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웃음을 지으실 때면 어떤 생각을 떠올리셨다는 것을 압니다.
 “When I was a girl, we had a great sun-and wind-powered

clothes dryer,” she said. “All you need is a good rope and two places to attach it to. Hang the clothes, and let the sun and wind dry them. If you want, I can help you make a clothes line.”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 우리는 아주 좋은 태양열과 풍력 건조대가 있었지.”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좋은 빨랫줄과 그것을 매달 자리 두 군데뿐이었어. 옷을 매달면 태양과 바람이 그것들을 말리지. 네가 원한다면 빨랫줄을 만들도록 내가 도와주마.”
Cool! I can’t wait to tell my teacher about the new

clothes dryer that we put in our house. And it all cost

less than 15 dollars!

멋지다! 나는 우리 선생님에게 우리가 집에 설치한 새 의복 건조대에 관해 얼른 말씀 드리고 싶어서 기다리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15달러도 들지 않았습니다! 
25. The Little Things
사소한 것들
A young fish loved collecting pebbles—those little shiny

stones at the bottom of the ocean. He spent all of his

time looking for them.

한 어린 물고기는 조약돌을 모으기를 좋아했다. 바다 밑바닥에 있는 조그만 빛나는 돌들을. 그 물고기는 조약돌들을 찾느라 모든 시간을 들였다.
One day, an old fish said to him, “You cannot spend

your entire day looking for little pebbles. There is a whole

world out there for you to learn about!”

어느 날, 한 나이 든 물고기가 어린 물고기에게 말했다. “너는 조그만 조약돌들을 찾느라 하루를 몽땅 보내면 안 돼. 네가 배워야 할 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데!”
But the young fish didn’t listen.

그렇지만 어린 물고기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Early one morning, while the other fish were still

sleeping, the young fish went for a swim. He came upon

a pile of pebbles.

어느 날 아침 일찍, 다른 물고기들이 여전히 잠들어 있을 때, 그 어린 물고기는 헤엄을 치러 갔습니다. 그리고 한 무더기의 조약돌을 발견했습니다.
Excited about his find, he started bringing the pebbles back to his home, one by one.
그것을 찾아내어 들뜬 물고기는 조약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기 집으로 가져 오기 시작했습니다.

Just as he was making his last trip, he saw a shadow.

It was a big, ugly lion fish—the scariest fish in the sea.

마지막 조약돌을 가져오는 길에 물고기는 그림자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크고 보기 싫은 물고기인 쏠배감팽이었습니다. 바다에서가장 무서운 물고기였습니다.
Suddenly, the lion fish started chasing the young fish.

Very quickly, the young fish realized that the only way he

could escape was to drop the pebble, and swim away as

fast as he could.

갑자기 그 쏠배감팽이는 그 어린 물고기를 쫓아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린 물고기는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조약돌을 떨어뜨리는 것뿐임을 재빨리 깨닫고 할 수 있는 한 빨리 헤엄쳐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From then on, he always remembered what the wise

fish had told him: The little things may make you lose

sight of the big picture.

그 이후로 그 물고기는 늘 그 현명한 물고기가 해 준 말을 기억했습니다. 사소한 것들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6. Turtle and Mr. Leopard (Ⅰ)

거북이와 표범 씨 (Ⅰ)
Long ago, Turtle got sick. He needed to go to the forest

to find some plants. On his way, Turtle stopped to see if

his neighbour, Mr. Leopard, could give him a ride on his

back.

오래전에, 거북이가 아파졌습니다. 거북이는 어떤 식물을 찾아 숲에 가야 했습니다. 가는 길에 거북이는 자기를 등에 태워다 줄 수 있는지 알아 보려고 이웃인 표범 씨의 집에 들렀습니다.
But, Mr. Leopard was not home. His wife answered

the door. Turtle said, “That is too bad. I was hoping I

could ride on his back to the forest.”

그렇지만 표범 씨는 집에 없었습니다. 표범 씨의 아내가 문간에 나왔습니다. 거북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너무 안됐군요. 저는 표범 씨의 등에 타고 숲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Upon hearing this, Mrs. Leopard was not happy with Turtle. When Mr. Leopard came home, Mrs. Leopard told him what

had happened.
이 말을 듣고 표범 부인은 거북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표범 씨가 집에 오자 표범 부인은 앞서 있었던 일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Mr. Leopard was really mad too. He ran directly to

Turtle’s house and said, “You think you can ride me like

a horse. This will never happen! I am a leopard—fast and

strong.”

표범 씨도 정말 화가 났습니다. 곧장 거북이의 집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나를 말처럼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나는 표범이라고. 빠르고 강력하지.”
Turtle said, “I did not say this.” But Leopard did not

believe him.

거북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네.” 하지만 표범은 거북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Let’s go and see my wife.” he said. “She will prove

that you did indeed say this.”

“우리 가서 내 아내를 만나세.” 표범 씨가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자네가 정말 그 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걸세.” 
Turtle was a cunning animal. He said,

“I am too sick to walk that far. But, if you

give me a ride, I will surely go.”

거북은 약은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멀리까지 가기에는 너무 몸이 아프다네. 그렇지만 자네가 나를 태워 준다면 당연히 가겠네.”
Leopard agreed. And so, they prepared to leave.
표범은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둘은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27. Turtle and Mr. Leopard (Ⅱ)
거북이와 표범 씨 (Ⅱ)
When Turtle got on Leopard’s back, he cried, “Oh, I am

so weak! Please let me put a small rope in your mouth

so that I do not fall off and hurt myself.” Leopard agreed

for he could see no harm in this.

거북이는 표범의 등에 올라 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나는 너무 약하다네! 부디 내가 떨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자네 입에 작은 밧줄을 매게 해 주게.” 표범 씨는 그렇게 해도 해로울 것이 없을 것 같아 그러기로 했습니다.
Then, Turtle said, “May I have a small stick to help me

keep the insects from biting me? Please allow me this

one small thing.” Again, Leopard agreed.

 그러고 나서 거북이는 말했습니다. “곤충들이 나를 물지 않도록 내가 조그만 막대기를 들어도 되겠나? 부디 내게 이 작은 것 하나만 허락해 주게.” 다시금, 표범은 그러라고 했습니다.
And in this way, they began their trip to Leopard’s home

to check with Mrs. Leopard about what was or was not

said.

그리고 이런 식으로, 둘은 거북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표범 부인에게 확인하려고 표범의 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Soon, they arrived. Mrs. Leopard saw her husband coming through the

trees with Turtle on his back. Turtle had a rope in Leopard’s mouth and was hitting him with the small stick.

곧 둘은 도착했습니다. 표범 부인은 남편이 거북을 등에 태우고 나무들을 헤치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북은 표범의 입에 밧줄을 물리고 조그만 나뭇가지로 표범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Mrs. Leopard cried, “See. It is just as I said. Turtle is

riding you as if you were a horse!”

표범 부인은 외쳤습니다. “봐, 내가 말한 대로잖아. 거북이 마치 당신이 말인 것처럼 당신을 타고 있잖아요!”

Leopard was very mad. Turtle had made a fool of him.

So, he threw Turtle to the ground and beat him with the

stick.

표범은 무척 화가 났습니다. 거북이 자기를 바보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표범은 거북이를 땅에 내던져 버리고 막대기로 거북을 때렸습니다.
And even today, if you look closely at a turtle’s shell, you can

still see the marks from the beating.
그래서 오늘날에도, 거북의 등껍질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은 그때 맞아서 생긴 흔적들을 볼 수 있답니다.
28. Burning the Candle at Both Ends
초의 양 끝을 다 태우기
My dad is very busy with his work. He does not sleep

enough. On the weekends, he juggles work, family, our

school sports, and more. He feels tired all the time.

우리 아빠는 일을 하느라 무척 바쁘시다. 아빠는 충분히 잠을 주무시지 않는다. 주말이면 일과 가족과 우리 학교 운동과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을 곡예하듯 하신다. 아빠는 늘 피곤해 하신다.
Finally, he had to go see a doctor.

The doctor said to my dad, “You have been burning

the candle at both ends.”

결국 아빠는 의사 선생님을 보러 가셔야 했다.
의사 선생님은 아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초의 양 끝을 다 태우고 계셨군요.”

“What do you mean?” Dad asked.

“Well, what would happen if you lit both

ends of a candle at the same

time?” said the doctor.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빠가 물으셨다.
“음, 초의 양 끝을 동시에 태우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The candle would burn out very quickly,” my dad answered.

“Right,” the doctor nodded. “This is what is happening to you. You are being burned out.”

“초는 아주 빨리 타 버리겠지요.” 아빠가 대답하셨다.
“맞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이게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타 버리고 있습니다.”

He was right. Dad was too tired.
그 말이 옳았다. 아빠는 너무 피곤했다.
The doctor told my dad to slow down. “Do less every

day,” he said. “There is a time for work, a time for fun,

and a time to blow out the candle!”
의사 선생님은 아빠에게 좀 쉬엄쉬엄 하라고 말씀하셨다. “매일 일을 줄이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일을 할 시간, 놀 시간, 그리고 초를 불어서 끌 시간이 있답니다!”
29. Plant A Seed

씨앗 심기
We all know what plants are. You may have one in a glass

jar on your desk. Or, you may have a flower in your garden.

A tree is really just a plant that grows every year and

has branches!

우리는 모두 식물이 무엇인지 안다. 여러분은 어쩌면 책상에 유리 항아리에 놓인 식물이 하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정원에 꽃 한 송이가 있을지도 모른다. 나무는 사실 그저 매년 자라고 가지를 뻗는 식물일 뿐이다!
One thing we know is that people would not be here

on earth without plants.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식물이 없다면 여기 지구상에 사람들이 있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Plants are our medicine, our furniture, and our clothes. Your cotton shirt comes from plants and trees. Your lunch is made of rice, corn or wheat. How about your salad? It’s all made of plants.

식물들은 우리의 약이고, 우리의 가구이고, 우리의 옷이다. 여러분의 면 티셔츠는 식물과 나무에서 온다. 여러분의 점심 도시락은 쌀, 옥수수, 혹은 밀로 만들어진다. 여러분의 샐러드는 어떤가? 그것은 모두 식물로 만들어진다.
My baseball bat, my pencil, my paper, the chair I am sitting on—all these things came from amazing little plants. Did I say little? Of course, not all plants are little.

내 야구 방망이, 연필, 종이, 내가 앉아 있는 의자, 이 모든 것들이 놀라운 조그만 식물들에게서 온 것이다. 내가 조그맣다고 말했는가? 물론, 모든 식물들이 작지는 않다.
Did you know that some trees live several thousands of years

and grow to be 115 metres tall? That’s like a 35-storey

apartment building! And it started out as a little seed!

여러분은 어떤 나무들이 수천 년을 살고 키가 115미터까지 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 높이는 35층 아파트 건물과 맞먹는다! 그리고 그것은 한 조그만 씨앗에서 출발했다!
They’ve taken care of us for thousands of years and

hopefully will continue to do so for a long, long time!

식물들은 우리를 수천 년 동안 보살폈고 우리의 바람대로 된다면 앞으로도 아주 아주 오랫동안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So take care of your plants and trees. Take care of

yourself and plant a seed.

그러니 여러분의 식물과 나무들을 잘 보살피도록 하자. 여러분 자신을 보살핀다고 생각하고 씨앗을 심도록 하자.
30. Soaring Through the Sky
하늘로 치솟는
We all have heroes. Most of my friends’ heroes are big

and strong hockey or basketball players. But my hero is

not like that.

우리는 모두 영웅을 가지고 있다. 내 친구들 대부분은 크고 힘센 하키나 야구 선수들을 영웅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내 영웅은 그렇지 않다.
My hero has spent most of his life in a wheelchair. He

cannot speak. He cannot move his arms. He needs a

special computer to speak. The computer helps him pick

out letters on the screen. This is how he spells words.

내 영웅은 거의 평생을 휠체어에서 살았다. 그 사람은 말을 하지 못했다. 팔을 움직이지 못했다. 말을 하려면 특수한 컴퓨터가 필요했다. 컴퓨터를 통해 화면에서 글자를 골랐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한 글자 한 글자 말을 했다.
This is how he lives every day of his life.

You would think this would keep him from doing anything.

이것이 그 사람이 평생 매일을 산 방식이었다.
여러분은 이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But it hasn’t. If you were to ask him, he would tell

you that he doesn’t live in a wheelchair. He lives in his

mind. And in his mind, he soars through the sky.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이 물어 보면, 그 사람은 자기가 휠체어에서 살지 않았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 사람은 마음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마음 속에서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What does he love to do? He loves to think about

math and the universe.
그 사람은 무엇을 하기 좋아했을까? 그 사람은 수학과 우주에 관해 생각하기 좋아했다.

People call him one of the smartest people in the

world. People all over the world look up to this tiny man,

who cannot speak with words. Instead, he speaks with

ideas.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들 중 하나라고 부른다. 전 세계의 사람들은 말로 말하지 못하는 이 조그만 사람을 우러러본다. 그 사람은 그 대신 생각으로 말을 한다.
His name is Stephen Hawking.
그 사람의 이름은 스티븐 호킹이다. 

